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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완성차 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

맞아 다양한마케팅 프로그램을통해 고

객잡기에나선다

최근 발표된 각사의 5월 판매조건을

보면 현대차는 오는 12일까지 계약해 5

월 중 출고한 고객에 한해 승용레저용

차량(RV) 전 차종을 20만원 할인해준

다

차령이 5년 이상인 차량을 보유한 고

객이싼타페구매때 70만원을할인해주

는 싼타페 체인지업 이벤트와 견적시

승체험참여자를대상으로 i30벨로스터

50만원 i40 100만원을할인된가격에판

매하는행사도진행한다

단 아이오닉(전기차플러그인하이브

리드) 신형그랜저(하이브리드포함) 제

네시스브랜드G80EQ900은제외된다

기아차는 선착순 5000대 출고 고객에

한해프라이드 K3 K5K5 하이브리드

K9을 515%할인된가격에판매한다

쏘울카렌스와 스포티지 모하비 카

니발은 27%의 할인율이 적용된다 또

12일까지 모닝을 구입한 고객은 30만원

을 할인받고 5년 치 자동차세(40만원)도

지원받을수있다

쌍용차는이달부터출고하는 G4 렉스

턴의 보증기간을 5년10만로 연장하

고선수율없는최대 72개월장기저리(4

959%) 할부와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

을운영한다

스페셜 리스를 이용하면 최저 월 리스

료를 16만원(럭셔리 모델 기준)만 내고

G4 렉스턴을탈수있다

또 티볼리 브랜드와 코란도C 구매 땐

보증기간을 5년10만로 연장하는 동

시에 8인치 스마트미러링 내비게이션을

무상장착하거나 30만원을 할인하는 혜

택을준다

한국지엠 쉐보레는 말리부를 콤보할

부로 구매 시 120만원 할인과 최대 60개

월 할부 올 뉴 크루즈 고객에게는 30만

원할인과최대 72개월의할부혜택을제

공한다

스파크 올란도를 콤보할부로 사면 최

대 100만원을 할인받거나 120만원 상당

의 신형 LG 트롬 건조기를 사은품으로

받을수있다

차종별로 최대할인폭을적용하면캡

티바 443만원 임팔라 371만원 말리부

311만원 올 뉴 크루즈 184만원의 구입

비용을각각절감하게된다

르노삼성은 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

교체하는고객이SM6QM6QM3를구

매할 경우 50만원 SM3SM5SM7 구

입시에는 30만원의할인혜택을제공한

다

노후 경유차 잔여 개별소비세 지원 혜

택과연계하면 SM6 최대 308만원 QM6

최대 365만원 QM3 최대 355만원 SM7

최대 303만원 SM3 최대 198만원 SM5

최대 212만원저렴하게살수있다 현금

구매땐 QM3 50만원 SM3 20만원 SM

5 30만원이각각할인된다

김대성기자bigkim@kwangjucokr

현금할인에세제지원가정의달 5월에차싸게사세요

기아차는 5월가정의달을맞아선착순 5000대 출고고객에한해프라이드 K3 K5K5 하이브리드 K9을 515% 할인된가격

에판매한다사진은기아차K9 기아차제공

현대차 5월 출고고객한해승용레저용 20만원 깎아줘

기아차 선착순 5000대 K3 K5 K9 등 515% 할인

르노삼성 노후차 교체 고객 SM6QM6 구매 50만원

지난해 국내 수입차업체 판매 1위를 달

성한 메르세데스벤츠코리아가 임직원

수를크게늘린것으로나타났다

8일국내수입차업체들의감사보고서에

따르면 메르세데스벤츠코리아의 임직원

수는 2015년 168명에서지난해 198명으로

30명(179%) 증가했다

벤츠코리아는 지난해 5만6343대를 팔

아수입차업체로는사상처음으로연간 5

만대판매를돌파하는등사업규모가커지

고 있다 지난해 영업이익도 1143억원을

기록 전년보다 28% 늘었다

벤츠코리아는올해네트워크확장등에

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조직과

인력의외연을넓히고있다

2015년 임직원 수 175명이었던 BMW

코리아는 지난해 8명(46%)을 더 늘렸다

포르쉐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같

은기간각각두명씩늘려임직원수가 32

명과 27명이됐다

FCA코리아(80명)와 한불모터스(75명)

의지난해임직원수는 2015년과같았다

와중에 디젤게이트로주력차종의국내

판매가중단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임

직원수가 2015년 167명에서지난해 182명

으로15명(90%) 늘어나눈길을끈다

한편 현대차의지난해임직원수는 6만

7805명으로 전년보다 17%(1117명) 늘었

다 기아차의 경우 3만4303명이던 2015년

임직원 수가 1년간 14명 줄어드는 등 큰

변화는없었다

한국지엠의 지난해 임직원 수는 1만

6031명으로전년보다 205명감소(13%↓)

했다 르노삼성과 쌍용차의 임직원 수는

같은 기간 각각 05%(20명) 13%(62명)

늘어나 4240명 4886명이됐다

김대성기자bigkim@kwangjucokr

수입차판매 1위 벤츠 임직원 179% 증가

168명서 지난해 198명으로

중국이친환경자동차에대한보조금을

대폭 축소함에 따라 가뜩이나 혜택을 받

기 어려웠던 우리 기업이 더욱 울상을 짓

게됐다

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중국 친환

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

향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중국 내 친환경

자동차판매대수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

744%줄어든 5682대에그쳤다고밝혔다

지난 2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306% 늘

어난 1만7596대를 팔았지만 2014년부터

이어온 급성장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

둔화된 판매 실적이다 중국의 친환경 자

동차판매증가율은 2014년 3167% 2015

년 3413% 2016년 532%를기록했다

친환경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한

것은2013년부터시작한보조금지급이재

정부담으로인해대폭줄었기때문이다

중국에서친환경자동차를사면중앙과

지방정부가 자동차 1대당 각 6만 위안(약

989만원)씩 최대 12만 위안(약 2144만원)

을지급한다

하지만재정부담증대와부정지급문제

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는

지방정부의보조금이중앙정부의절반수

준을넘지못하도록요건을강화했다

그러잖아도한국기업은보조금정책의

혜택을받기쉽지않았다

중국은 당국이 허가한 업체(주로 중국

현지업체)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

차량에한해서만보조금을지급하는데다

가 외국 기업은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기

때문이다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조금

을 줄이면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

있는여지는더욱좁아졌다

하지만중국정부의연비규제는강화되

고있어친환경자동차를포기할수도없다

중국은연료소비규제치를 2016년 100

km당 67에서 2020년에는 5로 강화

하기로 했다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 연

비 규제를 맞추기 쉽지 않아 친환경 자동

차생산이불가피하다 연합뉴스

자동차업체 中 친환경차보조금축소에울상

구분 2015 2016 증감 증감률

현대차 66688 67805 1117 17

기아차 34303 34289 14 00

한국지엠 16236 16031 205 13

르노삼성 4220 4240 20 05

쌍용차 4824 4886 62 13

소계 126271 127251 980 08

메르세데스

벤츠코리아
168 198 30 179

BMW

코리아
175 183 8 46

아우디폭스

바겐코리아
167 182 15 90

FCA코리아 80 80 0 00

한불모터스 75 75 0 00

포르쉐

코리아
30 32 2 67

볼보자동차

코리아
25 27 2 80

소계 720 777 57 79

합계 127028 128078 1050 08

국내자동차업체임직원수
(단위명%)

중국의친환경자동차판매추이

2013 2014 2015 2016

전기자동차
(만대) 15 45 247 409

(증가율%)  2000 4489 656

플러그인

하이브리드

(만대) 03 30 84 98

(증가율%)  9000 1800 167

합계
(만대) 18 75 331 507

(증가율%) 379 3167 3413 532

자료중국자동차공업협회(www.autostats.org.on)

35년간묶여있던 LPG(액화석유가

스)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주

목된다 정부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

자등만탈수있는 LPG 자동차규제

를개선하는방안을검토중이기때문

이다

8일 LPG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

원부는 기획재정부 환경부 국토교통

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 학계가 참여

하는 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

태스크포스(TF)를 만들어 LPG차의

규제개선안을검토중이다 정부는다

음달까지개선안을내놓을계획이다

LPG차규제가도입된것은 1982년

이다 공공요금을 안정시킨다는 취지

로 택시에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

전량 수입해야 하는 LPG의 수급 조

절을위해서였다

이후로조금씩문호가넓어졌다복

지증진차원에서국가유공자 장애인

에도 허용됐고 공해 저감을 위해 1t

이하소형화물차도쓸수있게했다

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

용이 허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

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는 일반인

도이용할수있게됐다

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

LPG차를 살 수없고 LPG가허용된

차종도택시나렌터카 경차 7인승이

상RV(레저용차) 등에국한된다

정부가규제개선검토에나선것은

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오

염원의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

기때문이다

반면LPG차는미세먼지(PM10)배

출이거의없고질소산화물배출량도

경유차의 1020분의 1 수준인 것으

로 알려져 있다 질소산화물은 배출

후대기에서화학반응을일으켜초미

세먼지를유발하는물질이다

다만연비효율성이낮고힘이약한

것은LPG의약점으로지적된다

이 때문에 LPG 업계는 LPG차 보

급으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미세

먼지배출량을크게감축할수있다는

입장이다

국회에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는

움직임이 있다 이찬열 의원(국민의

당)은 작년 10월 RV 승용차는 모두

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

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

개정안을발의했다 연합뉴스

35년 묶였던 LPG 규제풀리나

정부다음달까지개선안마련

경유차대체땐미세먼지감축


